
강원일보(http://www.kwnews.co.kr) 2021년 6월 8일 기사입니다.

[철원]수십년 세월 간직 금단의 땅 한 눈에 탄성이 절로

<b>돼지열병 영향 2년 중단
빠르면 7월 다시 열려
분단의 역사 체험 기회</b>

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 우려로 출입이 중단됐던 철원군 김화읍 생창
리 DMZ생태평화공원(용양보·암정교)이 빠르면 올 7월 재개방될 것으로 보인다. 민간
인통제구역 내 비무장지대(DMZ)에 위치한 용양보는 60여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
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전하고 있다. 본보는 주둔 부대의 인솔하에 지난 4일 DMZ
생태평화공원 내 용양보와 암정교를 미리 탐방했다.

탐방을 위해 지난달 말 육군본부에 용양보 출입을 신청, 며칠 후 승인을 받았다. 4일 오
후 주둔 부대 간부들의 인솔하에 민통선을 통과했다. 탐방객들은 사전 예약 등을 거쳐 
용양보를 둘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차량을 타고 2㎞를 달려 용양보 주차장에 도
착했다. 차량 문을 열자 크고 시원한 물소리가 귓가를 때렸다. DMZ 남방한계선 내에 
조성된 농업용 저수지인 용양보를 타고 내려오는 물소리다. 옛 철교의 흔적을 고스란히 
간직하고 있는 '보'인 만큼 근대문화유산으로의 가치도 지닌다.

발걸음을 옮겨 용양보와 늪지대를 감상할 수 있는 나지막한 전망대에 오르자 탄성이 터
져나온다. 수십년의 세월을 간직한 왕버들 군락과 늪지대 한가운데 자리한 낡은 출렁다
리가 한눈에 들어온다. 

차량을 타고 초소로 복귀하는 길에 철원지역 최초의 근대식 교량인 암정교에 들렀다. 
인구가 10만여명에 육박했던 옛 김화군과 화천군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한 곳
이다. 

100년이 넘은 시간을 견디며 서 있는 이 노년에 들어선 교량에 대한 보존대책이 절실해 
보였다. 용양보와 암정교를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은 지난해 많은 비로 수해를 입고 보
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. 

철원군은 중앙부처, 군부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생창리 DMZ생태평화공원 재개방을 준
비 중이다. 2016년 6월께 처음 민간에 공개된 생창리 DMZ생태평화공원은 2019년 9월
까지 4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다녀갔다. 과거에는 하루에만 최대 200명이 넘는 탐방객
이 DMZ를 둘러볼 수 있는 행운을 잡았지만 이번 재개방에는 10~40명 이내로 탐방객
의 출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. 금단의 땅을 밟으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두 눈에 담
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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